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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한국에선 종말론에 버금가는 말이다. 한국의 올해 2분기 출

산율이 0.7명까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기업인과 정

책 담당자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의 한 교수가 저출산을 걱정하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

요, 와!”라며 머리를 부여잡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저출산 소식을 들으면 ‘이러다 한민족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인구 감소→일손 

부족→장기 침체’라는 통념이 똬리를 틀고 있어서다. 

그런데 이런 지배적 통념을 거부하는 미래학자가 있다. “슈퍼 

에이지 이펙트”의 지은이인 브래들리 셔먼이다. 그는 미국 은퇴

자협회(AARP)에서 글로벌 파트너 담당 이사로 일하면서 고령

화와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한 미래 트렌드 연구에 집중하고 있

다. 셔먼은 ‘인구미래학자’로 불릴 정도로 이 분야의 대가로 인정

받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와 세계경제포럼 등에선 고령화와 

장수 이슈 등을 담당하는 어드바이저이기도 하다. 

잘 알다시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다.

맞다! 한국은 이제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역사상 가장 독특한 인구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 

중 한 곳이다. 정말 놀랍다. 어떻게 한국이 아주 젊은 나라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그토록 빠르게 바뀔 수 있었을까. 사실, 한

국과 유사한 궤적을 보이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마 대

만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이 전화위

복으로 고령화 시기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선택지가 많기는 하

다.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조금만 조정하면, 고령화 시대에도 

다양한 밝은 면이 있기는 하다.

브래들리 셔먼
(인구미래학자)

“세계 경제는 이제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고령화가 엄청난 위험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세상 만사가 늘 그렇듯,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언제나 있다.
인터뷰 강남규(중앙일보 기자)   사진 Getty Images

브래들리 셔먼
(Bradley Schurman)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전략 연구 및 자문 회사인 

‘더 슈퍼 에이지’(The Super Age)의 창

립자이자 CEO. 기업과 정부에 고령화와 

관련된 자문을 해주는 조직 ‘이코노미

포’(EconomyFour)를 창립하기도 했다. 

저서에 “슈퍼 에이지 이펙트”가 있다. 

As you know, South Korea is one of the fastest aging 
countries on the globe.
Yeah, Korea’s obviously in one of the most unique demo-
graphic situation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now having the 
lowest birth rate, approximately 0.78%. It’s really quite amaz-
ing how quickly the Korean society has shifted from a very 
young one to a very old one. And frankly, there’s really never 
been another country that’s followed the same trajectory as 
Korea. Perhaps Taiwan is in a similar situation now. But 
Korea has a lot of levers that it can pull if it wants to really 
take advantage of this period. There are a couple of different 
positives to this period, if we make some adjustments to the 
way society works.

To be honest with you, I have not realized that aging is so 
serious here in Korea even though I live in one of the fast-
est-aging societies.
Here is an interesting story.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has been so fascinating to me because Russia and Ukraine 
both have really challenging demographics, with low birth 
rates. Russia has a very low life expectancy. Ukraine’s isn’t 
much better. But what I thought at the time was how could 
these two countries go to war? They don’t have enough 
young people to fight. Well, very quickly, the data showed 
that the average age for soldiers fighting in Ukraine was 
around 40 years old. We don’t think about soldiers being 40 
years old. And I had a hard time processing that data because 
we’ve been trained on this idea that soldiers are 18 or 24. I kid 
you not.

For the sake of Koreans who have not read your work, 
we’d better make it clear what “Super Age” means. 
First of all, I have to give credit of coining the term to my 
friend and colleague. Her name is Ramsey Alwin. She is a 
CEO of an organization called the National Council on 
Aging. And Ramsey coined that term a number of years ago. 
Super Age is a very technical term and a positive take on this 
last phase of aging, where at least one out of five people will 
be over the age of 65. Now,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idea 

인구 20%가 노인인 ‘슈퍼 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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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고

령화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지 실감하지 못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인구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바로 낮은 출산율이

다. 이런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인다는 사실 자체가 내겐 아주 흥

미로운 사건이었다. 러시아의 기대수명은 짧다. 우크라이나라

고 해서 나은 편은 아니다. 전쟁이 시작될 당시 나는 ‘그런 두 나

라가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들었다. 두 나라 

모두 싸울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

크라이나 병사들의 나이가 마흔 살 정도다. 마흔 살 말이다. 마

흔 살 먹은 병사를 머릿속에 떠올리기 쉽지 않다. 병사라면 

18~24살 사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

나 참전 군인의 나이를 듣는 순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웃어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고령화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다. 당신 책

을 아직 읽지 못한 한국 독자를 위해 ‘슈퍼 에이지’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면 좋을 듯하다. 

우선 내 친구이자 동료에게 그 개념의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 듯하다. 그녀의 이름은 램지 올윈이다. 미국의 고령

화국가위원회라는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다. 그녀가 몇 년 전에 

처음 제시한 슈퍼 에이지는 ‘인구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65살 

이상인 시대 즉, 고령화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전문적이고 낙관

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기존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많은 수

의 젊은이가 아래를 받치고 소수의 나이 든 사람이 위에 있는 

피라미드 형식의 인구구조에 맞춰 설정되었기 때문에, ‘슈퍼 에

이지 사회’ 또는 ‘슈퍼 에이지 문화’라는 개념은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책에 ‘엘더노믹스’라는 또 다른 전문용어도 등장한다. 그 말이 무

슨 뜻인지 자세히 말해주면 좋겠다.

개인은 고령화로 인해 보다 오랜 기간 소득 활동을 하게 될 것

이다. 하지만 엘더노믹스는 이를 넘어 개인이 보다 오랜 기간 동

안 서비스와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로 남을 것이고, 또한 보

다 오랜 기간 납세자로 남아 있게 될 흐름에 주목한 개념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노인은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유지하며 사회 변화의 충격을 흡수할 

것이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인구가 전혀 늘지 않을 경우 마주

하게 될 뉴노멀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

다. 한마디로 노령층은 낙하산과 같다. 오랜 기간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경제 규모가 감소하는 신(新)경제체제

에 돌입할 경우 우리의 안전한 착지를 도울 것이다.

of a Super Age society or Super Age-ing culture was really 
met with a lot of fear because all of our systems were set up to 
have a large number of young people at the bottom and very 
few older people at the top.

A nother newly coi ned term i n your book i s 
“Eldernomics.” What exactly does that mean?
Eldernomics focuses on not just individuals working for lon-
ger periods of time, but individuals remaining consumers for 
longer periods of time, buying goods and services, but also 
remaining taxpayers as a result. So elders in our economy are 
essentially a buffer for us that can help grow the economy in 
the short term, maintain it in the longer term, and help us 
adjust to a new normal when populations might not be grow-
ing at all. In short, elders would be a parachute that will tran-
sition us to this new economy that will see less growth over 
time and perhaps some level of decline.

At the beginning of our chat you mentioned that we’ll 
have to make some adjustments. Please share what 
adjustments you’re referring to.
We will in many cases revert to some more historic norms in 
the era of Super Age, and those historic norms being that peo-
ple work on essentially until they can’t. This isn’t a pejorative 
thing. It just means that for most of human history, people 
worked past the retirement age. They worked until they could 
no longer function. This actually opens up a number of dif-

ferent opportunities for innovation. And this is something 
that’s often overlooked in the larger discussion of aging soci-
ety.
 
Once we revert to the historic norm as you said, what 
could happen to fiscal system, in particular the public 
pension system which is a headache for policy makers 
in aging societies?
You know, one of the things about having more older people 
around is that a lot of these older people are actually a lot 
healthier than the previous generation at that age. So there’s 
opportunity to extend working lives. I do not advocate for a 
blanket increase of retirement age. I don’t think that’s neces-
sarily the best approach. When people age, when people live 
a long life, their realities are much different. So we have men 
and women who are well into their eighties and even nineties 
that are engaged in the workforce in a country today. They’re 

한국의 합계 출산율 전망 한국은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 세계 인구와 연간 증가율
(단위: 명)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우리은행 자료: UN 등

*15~49세 여성 1명당 출생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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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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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증가율(%)

슈퍼 에이지가 되면 노인들은 소비자이자 납세자로 

사회를 지탱하는 주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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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첫머리에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조금만 조정한다면” 고

령화 시대에도 기회를 발견할 것이라고 했다. 조금만 조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 

슈퍼 에이지 시대에 우리는 여러 면에서 과거의 기준으로 돌아

가야 한다. 바로 인간이 죽기 전까지 평생 일했던 기준 말이다. 

이는 결코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에서 인

간은 (현대의) 은퇴 나이를 넘어서까지 일했다. 몸이 더 이상 작

동하지 않을 때까지 말이다. (은퇴 시점을 넘어 일을 하는 옛 기

준으로 돌아가면) 아주 다양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고령화에 관한 많은 토론에서 흔히 간과되는 점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국가 재정, 특히 고령화 사회

의 정책 담당자에게 골칫거리인 공적 연금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

고령자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이전 세대의 또래보다 한결 건강

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만큼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얘기는 아

니다. 무차별적인 정년 연장이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다. 다만 인

구가 고령화하고, 달리 말해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될 때 모든 

상황이 바뀌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여든 살, 심지어 아흔 살이 넘었는데도 경제 

활동을 한다. 이들은 건강하고, 활동적이다. 인지능력도 좋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 아마 이들은 매월 연금

을 전액 다 수령하지 않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미뤄도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60대인데 건강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도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연금을 빨리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

다. 일괄해서 말하기 어려운 이유다. 연금 받는 나이를 60세나 

65세, 더 나아가 70세로 연장한다고 고령화가 낳은 모든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률적인 조정은 복잡한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해결하려는 태도다. 개인의 상황 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한다면 한 차원 높고, 보다 장기

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오래 일한다면, 기업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나이 든 사람의 연륜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는 좋은 일이다. 역사상 처음

으로 소비나 고용 시장이 거대한 고령층을 주요 타깃으로 품으

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혹은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거대한 고령층 시장

을 끌어안음으로써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업

이 지금 당장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슈퍼 에

이지 시대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사로 꼽는 것처럼 우리는 이

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있다. 

 고령층에 맞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를 언급했는데, 슈

퍼 에이지 시대에 맞춰 투자자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기업에 관심

을 기울여야 할까.

회사 이름을 대놓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5년이나 10년, 15년 정

도의 기간을 보고 고령층이 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곳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특히 홈 모니터링 등 돌봄 부문이 투

healthy, they’re active, they’ve got great cognitive, physical, 
mental health abilities. These people maybe shouldn’t take a 
pension in full. Maybe they should see some delay in their 
pension. But there are also people that are 60 who are quite ill 
and that don’t necessarily have good health, don’t have great 
economic prospects, and they might actually need that pen-
sion at an earlier date. So it’s not really a one size fits all. And 
just by moving the needle up to 60 to up to 65, in our case 67, 
and eventually 70, that doesn’t necessarily solve for the entire 
challenge. It’s a really simple solution to a really complex 
issue. Those kinds of considerations might create a pension 

program that’s actually a lot better and more sustainable for 
the future.

If people work longer to the extent that they could 
work as you said, what could take place in business 
sectors?
These lived experiences of these older adults will bleed into 
innovation practices within major corporations as well a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o. That is a good thing 
because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we have this massive 
aging population that are currently not being served by the 
marketplace. So businesses that consider them in the design 
of their products and services, either making special products 
and services for them or building inclusive products and ser-
vices would benefit the large input into markets. Well, they 
don’t really have a great market advantage during this period. 
Now, what happens after Super Age-ing society? We actual-
ly go into a period of deep population decline and that is what 
probably concerns people the most.

You said businesses that consider them in the design of 
their products and services. What sorts of start-ups or 
corporations do you think investors should pay atten-
tion to in the era of Super Age?
Sorry, I am not supposed to speak about names of firms. Let 
me say a five-, ten-, maybe 15-year horizon would be to 
invest in sectors that will see a large influx of older people. So 
care sector technologies around home monitoring are on the 
radar scope in particular. But long-term care communities 
will see short-term growth. The reality is, though, long-term 
for those industries might be a little bit muddy. The vast 
majority of individuals want to stay in their home as long as 
they can. So I actually see care delivery moving out of insti-
tutional settings into the home. And technology’s going to 
help us get there. 

So companies that are able to lean into the change with tap-
ping into the marketplace of older adults, companies that are 
understand that there’s a unique need within this population 
shouldn’t be missed by investors. Those are the companies 

저자는 우리가 ‘은퇴’라는 인위적인 

개념 자체를 지우고 고령화를 대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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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의 시야 안에 잡힐 수 있다. 반면에 장기 돌봄을 담당하는 

커뮤니티(양로원) 등은 당장 단기적으로 큰 성장을 누릴 수 있

을 듯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기 돌봄을 제공하는) 회사의 

장기 전망은 좀 불투명하다. 절대 다수가 자기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한다. 내가 돌봄 서비스가 (양로원 등) 

시설에서 가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기술이 그런 이

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생겨나는 고령층 시장을 활

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고령층만이 갖고 있는 니즈를 잘 포착

하는 회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회사는 지금 당장이라

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승리자에는 어떤 예가 있을까?

사실 미국에는 스타트업 단계인 기업이 몇 개 있다. 이 중 유니

콘 기업이 하나 있는데,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은 첫 고령

화 기술 기업 사례다. 이는 단순한 가치 평가 기준이다. 그 기업

은 나이 든 사람이 단기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

어주고 케어를 해준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면, 어머니를 데리고 의사한테 가줄 수 있는 도우미를 보내주

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가 기업공개(IPO)를 한다면 

투자자로부터 큰 관심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주 독특한 방식

으로 이 슈퍼 에이지 시장을 바꿔나갈 수 있는 회사를 눈여겨

보고 있다. 물론 대기업도 살펴보고는 있다.

노년에 대한 통념이 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규

정, 제도 등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아주 뒤떨어진다는 일종

의 편견이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은 새로운 것

에 저항한다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한다.

핵심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은 일에 관련될 때 더 많이 활

용되는 경향이 있다. 일상에서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즉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러한 기술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투자자와 비즈니스 리더, 펀드 매니저의 눈으로 볼 때 슈퍼 에이지 

시대엔 어느 나라가 유망할까?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와 

견줘 출산율 (하락)이 더 빠른 곳이 있을 뿐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 수준인데, 최근 쿠데타를 겪은 니제르는 6.79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니제르 한 여성이 거의 7명 정도를 낳는다

는 얘기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인 니제르의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다. 현실적인 출산율은 초고령국가인 한국과 니제르 사이 어

디쯤일 것이다(*주: 한국은 2022년 말 기준 노인 인구 비중이 

17.9%로 해당 수치는 초고령국가의 전 단계인 고령국가에 해당

한다). 글쎄, 단기적으로 이민 친화 정책을 가진 국가들은 실제

로 미국과 영국과 같은 국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캐나

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이민에 관대한 정책을 펼치는 나라다. 

이들 나라는 인구수를 기준으로도 계속 성장하겠지만 다양한 

아이디어와 문화, 관련 전문가를 받아들이면서 더 포용적인 사

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한때 무한한 것으로 여겼던 노동력이 이제는 아주 가치 있고 

투자가 필요한, 다른 나라에서라도 끌어모아야 할 자원으로 여

겨지기 시작했다. 독일과 네덜란드도 괜찮은 예이다. 이들 나라

는 숙련된 인재를 대상으로 입국 후 하루 만에 영주권을 발급

해 주는 취업비자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인재 확보를 위한 전

쟁,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that are really going to win right now.

Give us some examples of winners in the United States. 
In fact, in the United States, there’s a handful of companies 
that are just startups. One has reached unicorn status as well. 
It’s the first age tech company valued at over $1 billion. And it 
has a very simple value proposition. It provides partnership 
and assistance for older adults for short-term stays. When you 
need to have your mother go to the doctor, they provide a 
helper that takes your mother to the doctor. But it’s one that’s 
proved to be highly profitable. When they go public, they’re 
going to do fantastic. So I’d look for those types of companies 
that are really moving the marketplace in new and unique 
ways. I’d also take a look at the big companies.

What you said so far sounds contrary to conventional 
wisdom. But, it is a wide-spread sort of prejudice that old 
people seem to be left far behind in accepting new things 
such as new techs, innovations, new rules, etc. 
Furthermore, some people say that the aged tend to resist 
new things. 
I think work is the key to most of these questions. If we’re 
speaking specifically about technology, high utilization of 
these technologies is directly correlated to people being in 
work. If we didn’t need these technologies in our daily lives, 
we might be less inclined to use them. 

Brad, which countries do you think are promising in the 
era of Super Age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busi-
ness leaders, and asset managers?
Every country in the world is seeing birthrates decline. Some 
countries are experiencing birth rates drop at a faster rate 
than others. So whereas Korea has the lowest birth rate at 
0.78, the country of Niger, which has just gone through a 
coup, has the highest birth rate in the world, at 6.79.  So that’s 
nearly seven children per woman In Niger. That birth rate is 
actually going down even in Niger, a developing country. But 

most other countries fall between these two nations. Well, I 
think that countries in the short term that do have pro-immi-
gration policies will actually be the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for example, Canada has 
one of the most pro-immigration policies in the world right 
now. These countries will continue to grow from a popula-
tion standpoint, but they’ll also continue bringing in diverse 
ideas, diverse culture, diverse experts that will contribute to 
building a more inclusive society. We’re starting to see now 
that labor, which we once thought was infinite in countries, is 
a valuable commodity and something that they really need to 
invest in, but also need to attract from outside of their coun-
tries. Germany, for example. The Netherlands is another 
example. These countries have actually opened up new visa 
programs that allow highly skilled workers to come in and 
essentially receive a green card overnight so that the war for 
talent, the war for labor, it’s just beginning right now.

 

절대 다수가 자기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한다. 돌봄 서비스가 

(양로원 등) 시설에서 

가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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